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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10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30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

있으며, 12GW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,400㎢로 우리나라

관할해역의 0.5% 수준임 (매일경제 10.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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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추진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목표용량 24.1GW를 달성하기

위해서는 해안선을 4겹으로 빼곡히 둘러쳐야 가능

ㅇ 해상풍력 24.1GW를 현재 KS 인증받은 국산 최고용량 터빈(4.2MW)

으로 설치할 경우 5,738기 설치 필요, 일렬로 배치시 길이는 4,590.5km

ㅇ 24.1GW 설치 면적도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(60MW, 면적 14km2) 기준

으로 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5,622km2 필요

□ 해상풍력 적합지역과 연안어업 적합지역이 상당부분 교차해 어민과

수산업계 피해 및 주요 물류 관문(부산·인천·평택항 등) 통항 우려

◇ 정부는 ‘재생에너지 3020’, ‘해상풍력 발전방안’에서 제시한 바와

같이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◇ 해상풍력 단지는 통상 일렬배치가 아닌 사각형 형태로 배치하며,

- 정부 목표인 12GW 설치를 위한 필요면적은 약 2,400km2 정도로

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약 0.5% 수준으로 추산
-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내 통항·어업활동이 가능한 점을

감안하면 어업활동 제한면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

◇ 정부는 입지정보도 구축,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
영향이 적으면서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할 계획임

◇ 10.15일 매일경제 <“해상풍력 목표 채우려면…해안선 4겹 둘러야”>

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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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정부는 ‘재생에너지 3020’, ‘해상풍력 발전방안’에서 제시한 바와

같이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12GW 규모 해상풍력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,400㎢로 우리나라
관할 해역(443,838㎢)의 약 0.5% 수준임

ㅇ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는 사각형(다각형) 형태로 배치하며 일렬로

배치하지 않음

ㅇ 해상풍력 단지면적은 발전기 모델, 단지배치 등에 따라 상이하나

일반적으로 1MW당 0.2km2 정도로 추산하며, 12GW 설치 소요

면적은 약 2,400km2 정도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.5% 수준임

-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시

어업활동 제약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됨

     *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(면적 14km2)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

일정규모 어선의 통항·어업 허용 예정 → 총 면적의 약 95% 통항·어업 활동 가능

- 아울러, 정부는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형
터빈 개발을 위한 R&D를 진행중으로(22년까지 8MW, 이후 10MW+α 

개발 추진), 대형 터빈 상용화시 소요면적은 더 줄어들 예정

□ 정부는 입지정보도* 구축,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
영향이 적으면서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할 계획임

     * 풍황정보, 규제정보(17종), 어선활동정보(해경), 어획량정보(수협) 등 통합·분석

ㅇ 정부는 ‘해상풍력 발전방안’에서 제시된 것처럼 해상교통안전진단을

통한 통항허용,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개발 등
해상풍력과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

ㅇ 또한 해상풍력 단지 개발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

과정에서 선박의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므로 주요
물류 관문(부산, 인천, 평택항 등)에 대한 통항 우려는 사실이 아님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 / 김혜원 사무관(5372)


